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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prosecutor at his best is one of the most beneficent forces in our society, when he acts 

from malice or other base motives, he is one of the worst. (Supreme Court Justice Robert Jackson)
검사가 선의로 최선을 다할 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이로운 존재지만, 악의나 다른 동기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해악이 된다. (로버트 잭슨 美 연방대법원 대법관)

한변, 대장동 및 성남 FC 비리사건 담당검사 고발 

1.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57조). 우리 형법은 검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

가 국가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122조). 대장동 및 성남 FC 비리사건의 담당검사들도 당연히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결과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

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2. 대한민국이 수십 년 전의 남미국가 콜롬비아보다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뇌물로 검찰과 경찰을 매수해 고위공직 진출을 노렸으나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에 의해 공직을 박탈당했다. 21세기 대

한민국에서 여당의 대선후보가 연루된 건국 이래 최악의 비리 게이트에 핵심 증인이 3명이나 의문사를 당하는 상황

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전대미문의 직무유기 상태로 일관하고 있다.

3. 지난 1월 19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수익을 검찰 출신 법조인들(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1인당 50억 원씩 챙겨주려고 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과연 이 보도의 내용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태와 무관하다

고 할 수 있을까.

4. 이스라엘을 건국한 골다 메이어 수상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착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

을 응징할 용감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변은 아래의 검사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 (첨부 고발장 참조).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돼 수차례 조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일시 : 2022년 2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 공수처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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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이 재 원

성명 직책 담당업무

김오수 검찰총장 대장동 사건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장 지휘·감독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대장동 사건 수사팀 지휘·감독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팀 지휘 (수사팀장)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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